
제15회 불교사회복지대회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

치 사

  겨울에 들어서는 이때는 포근함과 훈훈함이 더욱 돋보이는 절기입

니다. 따뜻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겠다는 소중한 마음으로 자비나눔

한마당에 참석해 주신 대덕스님과 정ㆍ관계 대표님, 그리고 내외 귀

빈 여러분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15회를 맞이한 “한국불교자비나눔대축제”는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영역이지만 사회적 공동선 실현을 함께한 이들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나눔 실천’의 면면을 돌아보고, 서로의 노고를 격

려하며 따스한 법연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뜻 깊은 이 자리를 통해, 부처님의 참뜻과 무주상보시를 몸소 실

천하고 있는 현장실천가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후원자 여러분의 보살

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혜택과 첨단문명의 편리를 이루었

지만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로 소외계층의 고통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나눔을 통해 사회적 책

임을 다해왔고, 불교 또한 다양한 복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을 실천해 왔습니다.

  90년대 초 40여 곳에 불과하던 불교복지시설이 이제는 1,100여 곳
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계 복지시설이 우리사회의 구석구석

에서 자비로운 손길을 전하고 있고 날로 증가한다는 것은 매우 반갑



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불교복지 실천가 여러분들이 보다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

리며 나눔은 곧 수행이라는 사명감으로, 세상에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자비 보살행을 실천한다면, 우리사
회는 물질과 정신이 잘 조화된 불국정토가 될 것이며 수준 높은 복지

국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불교사회복지 실천가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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